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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약속을 깨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24일(목) 발표한 ‘2020 회계연도 예산
안 100대 문제사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국회세종의사당 건설기본설
계비 10억원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은 550만 충청인의 기대는 물
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자유
한국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구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5명의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시했던 공약이었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만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각 정당에서
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돌연 손바닥 뒤
집듯 말을 바꾸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이미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약속을 자유한국당이 깨려고 한다면 
국민여론은 또다시 분열하고 대립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행여나 그 
사이에서 자신들만의 이득을 챙기는 해묵은 구태정치를 발동시키려는 
저의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가올 새로운 100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때다. 부디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대
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역사에 어
떻게 기록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